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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최송설당(崔松雪堂,1855-1939)은 개화기 역사의 격변 속에서 남다른 삶을 산

여성이다.그녀는 몰락한 가문의 3녀 중 장녀로 태어나 여러 고난을 거치며

집안을 책임지다가,서울로 상경하여 영친왕의 보모로 궁궐에 거주하였으며,

이를 인연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켰다.이후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통해 육영

사업을 펼침으로써 가문은 물론 지역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무엇보다

그녀는 한시,문과 한글가사를 남겨 생전에 이미  송설당집  3권 3책(1922.

12.1)을 발행한 바 있는 문학가였다.개화기의 삶을 산 여성으로서,역사적으

로나 문학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그의 행적은 일찍부터 많은 조명을 받아왔

다.그녀는 후손들에게 ‘애국계몽운동가’1)로서의 명예를 부여받았다.특별히

그녀의 업적 중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김천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은 최근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A00089)

1)｢송설당기념사업회 창립 선언문｣, 송설당집  Ⅱ,명상출판사,2005,421-422쪽.



200 韓國言語文學 第 86 輯

까지도 선양되고,최송설당기념사업회를 통해 많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최송설당에 대한 연구는 생애연구와 문학연구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

다.생애연구2)에는 송설당의 삶과 활동,육영사업의 과정과 결과 등이 그 주

요 논의 대상이었다.문학연구3)에서는 한시에 대한 연구와 가사에 대한 연

구가 있었고 생애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학위논문4)도 제출되었다.생

애연구에서는 궁궐에서 나온 이후의 삶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편이며,이전

의 삶에 대해서는 그녀의 구술 외에 구체적인 여러 사안이 아직도 모호한

편5)이다.문학연구에서는 그녀의 문학적 특징이 논의되었으나,심도 있는 논

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6)송설당의 문학은 한시나

문은 물론 한글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편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작품의 양도

많기 때문에 여성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에도 논의

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다.전통과 근대의 사이에서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통

해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던 그녀의 작품은 시대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학과 사회,여성,자아의식,표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송설당은 한시 259수와 가사 49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그녀를 위한 시,

2)김희곤,｢최송설당 연구｣, 한국근대사연구  32,한국근현대사학회,2005.

김호일,｢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1,국학연구소,2006.

3)허철회,｢최송설당 시가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5,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1992.

백순철,｢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한국고전연구학회,2003.

한석수,｢최송설당의 문학세계와 현실 인식－언문사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13,한중인문학회,2004.

백순철,｢최송설당가사의문체와현실인식｣, 고시가연구  15,한국고시가문학회,2005.

손앵화,｢최송설당 가사에 나타난 꽃의 의미화 방식｣, 고전과해석  8,고전문학

한문학연구학회,2010,39-69쪽.

4)김종순,｢최송설당 문학연구｣,한성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이 논문은  최

송설당 문학 연구 (경인문화사,2008)로 다시 간행되었다.

5)송설당의 치부과정,결혼 여부,궁궐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6)2006년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된 이후 송설당 관련 논문은 2010년 1편,2013년

1편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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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표,기,전 등등 167편의 글을 내외 인사로부터 받아  송설당집  전3권을

발간하였다.그녀에 대한 신문기사나 회고담,인터뷰 등의 자료는 수백 편에

달한다.이렇게 문학은 물론 관련 자료가 풍부한 작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드

물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그녀의 가사는 문학적 성취가 뛰어날 뿐만 아니

라7)여러 가지 실험적 형식을 도입하면서 쓰여진 여성가사라는 점에서 문

학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송설당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녀의 자아

의식이 표출되는 양상에 주목해서 한글 가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그녀의

자아의식은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로 크게 나눌 수 있다.8)‘공적 자아’는 대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나타낸 시적 화자의 모습을 일

컫는다.반면 ‘내적 자아’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면의 고독과 회한

등 슬프거나 어두운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낸 시적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다.

그녀의 삶을 관통했던 주요 의식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한 공적 자아였

지만 그녀 내면 속의 여러 정서들이 표현된 내적 자아도 문학적으로 표현되

고 있다.또한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함께 드러나는 작품도 있어서 그녀

자아의 충돌과 화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삶과 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며,그

녀의 문학적 정신과 성취가 이루어낸 방식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다.주 텍스트는 한글 가사 49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시와 문 등의 자료

를 보완하기로 한다.9)

7)‘송설당의 가사는 문장이 단아하고 구김살이 없으며 유창하다.그리고 용사(用

事)가 세련되며 전고(典故)가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한석수,｢최송설당의 문학세계와 현실 인식－언문사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13,한중인문학회,2004,288쪽.

8)여기서 자아의 분류를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로 본 것은 자아의 지향을 기준으

로 삼은 개념틀이다.일반적으로 공적/사적,혹은 외적/내적으로 분류의 틀을 삼

아야 하나,자아의 외면적,공식적 의지와 지향으로 보면 공적 자아의 개념이 타

당하고,내면적,본능적 의지와 지향으로 보면 내적 자아의 개념이 타당하기에,

양자가 대등하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양립하지 못함을 알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향후 더 적절한 개념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겠다.



202 韓國言語文學 第 86 輯

2.공적 자아의 표출－사회적 의지에 대한 정서적 기록

송설당 가사는 공적 자아의 표출 양상이 두드러진다.그녀의 삶이 여성으

로서의 삶이 아니라 가문의 복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대사회적 삶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녀 삶의 키워드는 송설,가문,충효 등이었다.

‘되고싶은 나’로서의 공적 자아는 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1)공적 자아로서의 자기 정체성

송설당은 어린 시절의 회고를 통해 자신이 가문의 신원과 복원을 위해 노

력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다.그녀는 스

스로에게 엄격하였고,지조와 깨끗함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가사의

처음과 두 번째 작품인 <창숑(蒼松)>과 <셜(白雪)>은 그녀가 바라고자 하는

공적 자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왕북악仁旺北岳 바라보고 국궁鞠躬고 셧는 모양貌樣

가지가지 츙졀忠節이오 닙 닙 츙심忠心이라

류슈광음流水光陰 변쳔變遷들 네 빗 네  곳칠손야

풍상질고風霜疾苦 늘근 몸이 본본심本色本心 불변不變니

쳔죵만죵千種萬種 초목즁草木中에 너 갓튼 류類  잇는냐

운명월白雲明月 됴커니와 셜즁白雪中에 빗이 다

창숑셜蒼松白雪 두 글를 상합相合니 숑셜松雪이라

－<창숑(蒼松)>

창숑하蒼松下에 비겨 안져 셜경산쳔雪景山川 바라보니

천슈만슈千樹萬樹 가지가지 츈春色이 란만爛漫고

이곳 져곳 곳곳마다 월광月光이 죠요照耀다

……

9)최송설당기념사업회, 송설당집  I,Ⅱ,명상출판사,2005.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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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일前日 보던 고뎌쳥탁高低淸濁 하나 업시 몰埋沒니

변쳔시變遷時代 져러고 문명셰계文明世界 이러 듯

긔즁其中에 독립창숑獨立蒼松 더욱히 유有色야

양츈陽春을 화답和答니 만고불변萬古不變 숑셜松雪인가

－<셜(白雪)>

인왕산 북악산은 왕실과 군주를 표현한 것일 터이다.고고하게 서있는 소

나무는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절과 충심의 다른 표현이다.그 소나무는 백설

중에 더욱 빛날 것이니 그 기상으로 ‘송설’이 되는 것이다.소나무는 ‘장부웅

심’‘호걸기상’‘렬사정조’‘굿셴정신’‘신자충절’로 표현된다.그리고 그것은

송설당의 공적 자아상이기도 한 것이다.소나무와 짝을 이루는 백설의 이미

지는 모든 ‘고저청탁’과 ‘변천시대’‘문명시대’까지도 덮어버리는 포용력과 깨

끗함,순수로 표상된다.그리고 시대의 어지러움을 맑게 껴안아 ‘고요’를 내

린 백설 위에 푸른 소나무를 빛나게 한다.곧 흰 눈으로 표상되는 정결함과

지조와 의지로 표상되는 소나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것이

다.이러한 의지는 <란초(蘭草)>에서 사군자 외에 설리고송(雪裡孤松)을 더하

여 ‘오청(五淸)’으로 삼은 것에서도 드러난다.그녀가 벗삼고 사랑한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군자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호를 ‘송설당’이라 지은 이유를 그녀는 <송설당원운(松雪堂原

韻)>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외람히도 송설당이라 칭한 나를 비웃으나 笑我濫稱松雪堂

이 마음은 뭇 꽃들과는 짝하기 싫어서였네 此心不欲伍群芳

세월 겪으며 푸르고 창창한 바탕 기대하고 可期經歲靑蒼質

다만 사랑한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함이었네 秖愛無塵皎潔光

가업을 실추하여 망극한 심정 가없어도 業墜箕裘情靡極

여자로 태어난 이내 몸 한은 길기만 하였네 身爲巾幗恨須長

인간 세상 많은 풍상 겪은 액운을 人間多少風霜劫

이 다음 내 장차 옥황께 하소하리 他日吾將訴玉皇

자신을 외람되게 ‘송설당’이라 칭한 것은 뭇꽃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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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이다.보통 여성들처럼 살기보다는 가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맑

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싶었다고 한다.그러나 그러기에 여자로 태어난 것

은 그녀에게 항상 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송설당’이라는 자호를 통

해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그것은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했던 그녀의 특별한 사연과 의지를 내면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공적 자아에 대한 의지와 기상을 그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 지속적

으로 천명하였다.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슐지(述志)>이다.

나도 민족民族 일분一分子로 일편령一片靈坮 갓췃것만

인간삼락人間三樂 됴타들  몸이 녀女子되고

삼죵지의三從之義 지즁至重나  몸에 관계關係업다

……

삼쳔리三千里 화즁셰계花中世界 효츙신孝子忠臣 젹션가積善家에

쟝부丈夫몸이 되야나셔 셔삼경四書三經 륙도삼략六鞱三略

뎨셥렵次弟涉獵 능통能通커든 이부쥬소伊傅周召 스승 삼고

요슌우탕堯舜禹湯 님군 맛나 국가업國家事業 다 후後에

동셔양東西洋의 위인偉人으로 류방셰流芳百世 야불가

송설당은 자신이 ‘민족의 일분자’로 정신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그러나

여자의 몸이 되어 풍상고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며,여자에게 ‘삼

죵지의’가 중요하나 ‘몸에 관계업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자신과는

10)<송설당기>에서 그녀는 “고독하게 떠돌아 한양에 살 때의 나는 겨울 영마루에

외로이 우뚝 선 소나무였다.깨끗이 선조의 억울함을 씻고 양춘이 회복되었을

때의 나는 우로받아 고목이 된 큰 소나무였다.도리어 또,우러러 성묘하고 애

처롭게 경모함을 이기지 못할 때의 나는 땅에 쌓이는 눈이었다.나랏 은혜를 갚

지 못하고 걱정스런 마음이 근심에 쌓였을 때의 나는 응달진 언덕에 녹지 않는

눈이었다.밤낮으로 두려워하며 간절한 뜻으로 국은에 보답할 때의 나는 하늘에

서 밤에 내리는 눈이었다.백발로 거울을 대하니 만사가 상전벽해 같았을 때의

나는 하루 아침에 천 가닥으로 쏟아지는 눈이었다.”라고 쓴 바 있다.

 송설당집  I,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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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데,하나는 송설당 자신은

일반 여성의 삶과는 다른 여장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긍심의 표현이

며,다른 하나는 본인의 처지가 기구하여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

는 회한의 표현이다.작자는 어느덧 육순을 맞게 된 세월을 돌아보며 후생에

는 ‘쟝부몸이 되야나셔’학문을 닦은 후에 성군을 만나 ‘국가업’을 하여 ‘동

셔양의 위인’으로 ‘유방셰’를 하겠다고 소원한다.작가가 바라는 자신의 모

습인 것이다.결국 봉건시대 남성들의 ‘출장입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음이

확인된다.

요컨대 그녀의 공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은 창송(蒼松)과 백설(白雪)을 대표

이미지로 하여 만들어졌으며,남성적 삶에의 소망은 그녀의 삶을 공적 자아

로 무장시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2)가문 복원의 의지와 자부심

송설당의 평생 소원은 부친이 어린 시절 이야기한 가문의 신원(伸寃)과 복

원(復元)에 있었다.그녀는 노력과 의지,운명으로 영친왕의 보모가 되었고,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송설당은 궁궐에 입성한 후 절제

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았다.11)여자로 태어났지만 종가집의 맏딸로서 아들

역할을 하기 위해 그녀는 철저히 종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사정은 <슐(自述)>을 통해 충분이 드러나고 있다.

장셩長成토록 길넛으니  아모리 녀女子라도

부모은혜父母恩惠 이즐소냐 하물며 우리 부모父母

쳐음으로 나를 낫코 련이녀連生二女 신 후後에

남긔망生男冀望 다시 업셔 우리 조상祖上 죵손宗孫으론

우리 집이 맛집이오 우리 부친父親 소所生으론

11)송설당은 <기몽>이라는 한시를 통해 ‘태어나길 절로 부녀의 몸이 되어 풍상에

절로 분주하고 골몰하였네.밤낮으로 늘 기펴지 못하고 육순을 하루같이 살았

다네’라고 회고한 바 있다. 송설당집  I,130쪽.



206 韓國言語文學 第 86 輯

가 맛 명名色이라 엇지 감히 쇼홀疎忽리

……

우리 부친父親 탄식歎息 말삼 쥬쥬야야晝晝夜夜 귀에 져져

 아모리 어리기로 일시一時나 이즐손가

침션針線으로 의지依止야 쥬야晝夜가 상관相關 업시

고苦生으로 지갈 졔 악의악식惡衣惡食 릴손가

……

십셰젼十歲前에 인 마음 각분묘各墳墓를 봉츅封築고

비셕상셕碑石床石 치排置니 우리 죠종祖宗 루령혼累代靈魂

만분일萬分一을 위로慰勞가 부여조父與祖의 미황未遑 일

최씨 족보崔氏族譜 슈졍修正코 종손宗孫집과 협의協議야

거창巨創 일 고쥰告竣니 무여此生更無餘限일 듯

송설당의 자전적 회고인 <슐(自述)>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완성이 드러나 있다.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부친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

이다.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출생과정과 가문의 상황,부친의 소원,작

가의 고난,양제 맞이,신원과 종제들의 벼슬,가문을 보살핀 내용,선조묘의

봉심,족보의 수정에 대해 담담히 풀어나간다.그녀는 종손의 맏딸로서,의식

주는 넉넉하나 ‘문호보전’과 ‘분묘수츅’을 위해 늘 근심하였다.‘화순최씨 번

챵하기’를 일생 축원하고 ‘동동촉촉’지내었던 것이다.그러다가 광무 오년

(1901)드디어 신원이 되고 동생들은 벼슬을 받기에 이른다.무신년(1908)에

는 문호를 성립코자 원근종족을 다 모아다 ‘농업는 뎐답쥬고 학업 공

부식여 일문을 안보고 편친을 위로’한다.갑인년(1914)그녀가 육순되던 해

에 결국 선조묘의 봉심은 물론 최씨 족보를 수정하는 일을 이룬다.육순을

회고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중심 내용에는 결국 가문의 신원과 복원

과정이 있는 것이다.송설당은 여자로서 힘든 여러 여정을 거쳤으나 결국 뜻

을 이루었고 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십 세 전에 새긴 마음

으로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공적

자아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때의 자아는 가문의 책임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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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역할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으로 드러난다.송설당은 어린 시절부터 이

러한 가문에 대한 의지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을

자신의 공적 자아로 여겼던 것이다.12)

한편 선조의 묘를 봉심하고 비석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루션묘봉심

급립셕긔>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작품을 배열하고 있다.모두 그녀의 봉심

과정과 가문을 돌보는 자긍심을 보여주는 것들이다.이외에도 송설당은 곳곳

에서 자손과 가문에 대한 그녀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영도샹련화>에서

는 ‘우리 손 네 본바더 나는로 졍직고 나로 군되계’빌고,<무궁

화>에서는 ‘우리 손 너와갓치 무궁무진 번셩계’빌고 있다.<쳥포도>에서

도 ‘우리 형뎨 우리 자손 너와 갓치 번셩고 너와 갓치 쟝원야 쳔셰를

무궁계’로 표현하여 공식구적 표현을 보인다.13)이러한 가족,가문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가문이라는 존재 근거를 통해 지역공동체나 국가공동체의 일

원으로 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14)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충,효,애민의 정서

송설당의 공적 자아의 표출은 이름과 가문 외에 유교적 관념으로도 실현

된다.특히 순헌황귀비 엄씨와의 관계를 통해 이룩된 충절의식,보은의식과

어머니에 대한 효도,농민들에 대한 애민의 정서 등은 그녀의 또 다른 자의

식의 표상이며 공적 자아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인다.

존귀尊貴신 황비뎐하皇妃殿下 융즁隆重신 귀비뎐하貴妃殿下

승운상텬乘雲上天 신 후後에 초종셩복初終成服 못 감와

12)<송설당서>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난다.“내가 그 때 비록 어렸으나 듣고는 문

득 놀라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가문에 화가 있어 선조를 위해 설원하는데

남녀를 어찌 따지리오.죽는 날까지 반드시 신원하리라 맹세하였다.”

 송설당집  I,170쪽.

13)손앵화는 가사에 나타난 꽃이 단순히 외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 속성이

의미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손앵화,앞의 논문,64쪽.

14)백순철,앞의 논문,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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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야장시晝夜長時 황송惶悚터니 류슈流水갓흔 져 광음光陰이

어언지간於焉之間 대긔大朞로셰 쳔리지쳑千里咫尺 텰로鐵路길노

……

태산泰山갓치 놉흔 덕德澤 슈海水갓치 깁흔 은혜恩惠

셰앙보此世仰報 못 다고 來生으로 긔약期約야

가이업시 통哀痛나 젹막황원寂寞荒原이로다

……

우리 귀비貴妃 여텬은덕如天恩德 앙보來生仰報 셰盟誓 일

존귀尊貴신 령탑하靈榻下에 셰셰仔細仔細 아뢰쥬렴

－<감은感恩>

송설당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은 그녀가 ‘영친왕 보모’가

된 사실15)이었다.이를 계기로 그녀는 결국 가문의 신원과 복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송설당이 엄비와 고종의 신임을 두텁게 입었음을 알 수 있

다.그녀가 머물렀던 궁중생활 10여년은 대한제국기와 일치하는 격변의 시기

였다.이 시기에 엄비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계비로서 실질적인 왕후 역할

을 지속하였고,궁인에서 귀인으로,순빈으로,순비로,봉작되었고,1903년 황

귀비에 책봉되었다.16)송설당은 1897년 영친왕의 출생 이후 입궁하였을 것

으로 보이며,이후 1907년 영친왕이 볼모로 일본에 가기까지 함께 생활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고종은 특별히 영친왕을

총애하여 영친왕이 천연두나 홍역에 걸리자 심히 염려하며 살폈고,병이 낫

자 사면을 베풀고 상을 내리는 동시에 잔치를 하였다.17)이러한 과정 속에

15)김희곤,앞의 논문,12쪽.

16)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기사 http://sillok.history.go.kr

1897.10.20.궁인 엄씨가 해시에 아들을 낳음.

1897.10.22.궁인 엄씨 귀인으로 봉작.

1900.08.03.엄씨를 순빈으로 삼음.

1901.10.14.엄씨를 순비로 책봉.

1903.12.25.순비 엄씨 황귀비 책봉.

17) 고종실록  1903.04.24.기사에 다음과 같은 고종의 말이 전한다.

“영친왕은 천성이 영특하고 온갖 풍모를 일찍이 갖추었다.아침저녁으로 기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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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송설당 역시 깊은 총애를 입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송설당은 궁궐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한 바가 없다.궁궐에서 나온 1908년

이후에 무교동에 터를 잡고 ‘송설당’이라는 택호로 가문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 뿐이었다.다만 그녀가 소원을 이룬 데에는 임금의 은혜와 엄비의 신임이

바탕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시를 통해 보은의 맹세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왕실의 여러 사정을 익히 듣고 보았을 그녀이지만 격변기의 정

치나 왕실에 대한 언급을 무척 조심하고 절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

가사에 나타난 내용은 엄비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영휘원에

들르거나 옛 왕실을 회고하며 무상한 세월을 한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그

녀는 이러한 절제된 시어를 통해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귀비에 대한 충성심

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감은>역시 이러한 작자의 정서가 대표적

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며,하늘같은 그 은혜를 내세에 보답하겠다고 맹세

하는 작자의 충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송설당은 1886년 그녀 나이 32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편모를

봉양하며 살았다.<약수동>은 그녀의 모친에 대한 효심을 드러낸 것이다.

약슈동藥水洞에 령약슈靈藥水가 연년익슈延年益壽 단 말을

고로상젼古老相傳 들엇기로 구십모당九十母堂 시위侍衛고

약슈동藥水洞을 향向 가니 금릉고金陵自古 명승디名勝地라

긔암괴셕奇岩怪石 업슬소냐 젼일前日보든 져 바위가

안색으로 문안드리니 효성과 우애가 진실로 두터웠다.책과 붓을 가지고 놀면서

총명한 자질을 보였다.술잔을 올려 예에 맞게 경하하고,황태자를 따라서 끝없

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스승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근엄하고 단정하게 성

장하였다.짐이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늘 애지중지하였는데 전번에 마침 몸

의 조화가 어긋나서 바로 진후가 나타났다.태의원에서는 짐이 과도하게 근심한

다 해서 의관들을 거느리고 궐내에서 직숙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진맥하기를 청

하였다.”

18)그녀의 남다른 육영사업은 엄비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호일,｢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1,국학연구소,2006,2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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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슈藥水를 등에 실고 나를 보고 반기 듯

사모紗帽 바위 할미 바위 망쥬셕望柱石이 이 아닌가

억만년億萬年 의구依舊여 녯 긔약期約을 일치말고

장약슈長生藥水 인도引導야 너와 함 만만슈萬萬壽를

우리 친당親堂 드려쥬소

－<약슈동(藥水洞)>

김천의 명승지 약수동을 찾아가 구십 노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가문

의 맏딸로서 모친을 모시고 생각하는 효성스런 자세를 볼 수 있다.19)

또한 송설당은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작품도 남겼는데 <희우(喜雨)>나

<농자대본(農者大本)>이 그것이다.

신농씨神農氏의 널분 덕德澤하날 아 읏일셰

보텬지하普天之下 큰 근본根本이 만즁萬事中에 뎨일第一이라

농農事짓는 우리 동포同胞 신근로고辛勤勞苦 막심莫甚네

……

그 즁中에도 슘은 근심 모 젹에 날 가물가

모 뒤에 큰 비 올가 동풍東風 부러 싹 마를가

이 근심과 져 괴롬을 어듸다가 비유比喩리

그렁져렁 지다가 륙월염텬六月炎天당도當到면

이 흘너 목욕沐浴 되고 몸이 타셔 흑빗이라

이럼으로 말기를 나락마다 신고辛苦로다

－<농쟈대본農者大本>

<희우>에서는 가뭄 끝에 내린 비를 기뻐하며 ‘격양가’를 부르리라고 했고

<농쟈대본>에서는 농민들의 근심과 노고를 헤아리며 ‘나락마다 신고’임을 노

래했다.백성들의 깊은 질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노래하는 대신 다소 관념적

19)지역과 가문에 갇혀 다소 추상적인 충효 의식을 노래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되기도 하였다.

백순철,｢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한국고전연구학회,2003,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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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의 정서를 표현했지만,이러한 태도는 역시 그녀가 애민 정신을 가지

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적 자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3.내적 자아의 표출－고독과 욕망의 환유

송설당 가사는 공적 자아의 표출 양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녀의 내면적 정서와 깊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작품 역시 존재한다.여기에는

인생을 돌아보거나 회한을 느끼는 정서도 있지만 그녀의 꿈과 욕망,가정에

대한 소망을 환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속한다.이들은 그녀의 심

층적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인생의 성찰과 고독

밖으로 보이는 대장부의 기상과 ‘송설’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작가는 깊

은 시름과 근심,회한 등을 품기도 하였다.여성 개인으로서 이룩하기에는

무겁고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젼젼반측輾轉反側 잠 못 일워 지 일과 오 일을

두루두루 각生覺다가 잠 슘을 못 일워라

동방洞房에 우 실솔蟋蟀 너 무삼 恨이 깁허

긴긴 밤이 다 진盡토록 자른 소 긴 소로

죠죠졀졀啁啁切切 셕거 울고 져 즁텬中天에 놉히 셔

울고 가는 외기럭이 너는 어이 나를 미워

서리차고 깁흔 밤에 기룩기룩 부르지져

간신간신艱辛艱辛 들야든 잠 영영永永 아조 업셔진다

－<츄야감회秋夜感懷>

<츄야감회>에서는 지난 일과 오는 일을 두루 생각하다가 잠 못 드는 작자

의 고뇌가 그려지고 있다.가을밤에 우는 귀뚜라미와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고독의 상징이다.작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주된 정조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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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海棠花야 당화海棠花야 명사십리明沙十里 당화海棠花야

 진다고 셔러마라 명년삼월明年三月 도라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슬푸도다 우리 인人生

왓다 한번 도라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당화海棠花야 당화海棠花야 져 훤초萱草를 네 아느냐

발친白髮慈親 헌슈발원獻壽發願 북당츈우北堂春雨 심엇더니

여름 업  보시고 불초녀식不肖女息 각生覺

탄식嘆息고 恨신들 쓸데업 외론 신셰

졍私情업 이 셰월歲月이 셔산락일西山落日 어이리

－<당화(海棠花)>

<당화>는 어머니를 위해 심은 꽃인데,어머니는 열매가 없는 이 꽃을

보시고 송설당의 외로운 인생을 생각하며 탄식한다고 했다.그러나 송설당이

자답하기를 탄식하고 한하신들 쓸데없는 외로운 신세이며 가는 세월에 자신

은 이미 서산낙일 같은 처지가 되었음을 고백한다.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

한 자신의 신세를 어이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송설당은 여러 작품을 통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었다.그러나 그

외로움은 처절하거나 서글픈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있는 상황을 긍정하고 극

복해 나가는 외로움이며 고독이다.

2)신선세계의 동경과 욕망

송설당의 무의식은 신선세계를 동경하고 찾아가기도 한다.

심슈즁간深樹中間 쳔슈변淺樹邊에 혜혜잔운嘒嘒殘韻 우 한션寒蟬

네 소 드러보면 음每陰이ㅅ二字ㅅ 분명分明다

每양每ㅅ字 그늘음陰ㅅ字 음음每陰每陰 우구나

네 을 각生覺면 디샹션호地上仙號 앗가울가

만산록슈萬山綠樹 양每樣잇셔 시번음四時繁陰 츅원祝願이라

네 츅원祝願과 갓게 되면 너도 응당應當 쥭지안코

나도 응당應當 늑지안어 두리 모다 신션神仙일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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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쳥광白露淸光 흡긔吸氣고 셔풍西風이 셕긔夕起 졔

쳥량淸凉 셩음聲音으로 어지러이 우구나

신션神仙에 장슐長生術을 네가 먼져 알엇 듯

우리도 일노 좃차 말근 긔운氣運 마시리라

－<한션(寒蟬)>

매미를 지상신선이라고 하면서 축원대로 된다면 함께 신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매미의 청량한 성음은 신선의 장생술을 마셔 맑은 기운을 얻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자신도 그를 좇아 맑은 기운을 마시고 싶다는 바람

을 비친다.

셔북창문西北窓門 열어 노코 인왕북악仁旺北岳 바라보니

즁즁층층重重層層 져 셕벽石壁은 졍신골격精神骨格 쇄락灑落고

울울쳥쳥鬱鬱靑靑 져 초목은 관의상冠帶衣裳 방불彷佛데

담담淡淡히  구름은 오는 손님 반기는 듯

곤곤滾滾히 흐르 물 가는 손님 젼별餞別인 듯

골격졍신骨格精神 관의상冠帶衣裳 셕벽초목石壁草木 부쳐두고

오고 가는 빈賓客들은 한운류슈閒雲流水 맛터 잇다

구즁츈九重春色 취션도醉仙桃라 요지연瑤池宴을 파罷 후後에

류션침상遊仙枕上 을 니 소소슬슬蕭蕭瑟瑟 져 츄풍秋風이

만단슈회萬端愁懷 이리킨다 져 풍경風景 이 셰월歲月을

그렁져렁 보다가 젹숑션赤松仙子 날 찻거든

－<우음(偶吟)>

인왕산과 북악산을 바라보며 쓴 <우음>은 몰락한 왕실을 연상하게 한다.

울울청청 서 있는 초목들은 관대의상을 한 대신들처럼 보이는데 그 앞의 구

름과 물은 정처없이 흘러간다.작자는 유선침을 베고 요지연에 가서 노는 꿈

을 꾼다.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적송자가 찾으면 따라가서 놀고 싶다는

말끝을 흐렸다.이러한 신선세계의 동경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불안

과 억눌린 심정을 풀어보고 싶은 욕구로 여겨진다.그녀의 한시 속에 나타난

호소는 이러한 사정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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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말씀하시길 너 송설아 皇曰爾松雪

속세 인연 아마도 끝난 것 같구나 塵劫倘已畢

먹은 마음 있거든 숨기지 말고 말하고 有懷言無隱

억울함 있거든 다 호소하거라 하셨네 有寃訴之悉

송설이 엎디어 흐느끼며 松雪俯而泣

능히 입을 열지 못하니 不能開唇舌

……

송설이 묵묵히 말을 못하고 松雪黙無言

두 눈엔 눈물이 그칠 줄 몰랐네 雙眼淚不絶

줄줄 흘리는 눈물 옷과 수건을 적시고 滂沱濕衣巾

소리내어 오열함도 깨닫지 못하였네 不覺聲嗚咽

황제가 말씀하시길,네 실컷 울어라 皇曰爾之泣

내 너의 간곡한 정회 알겠도다 亦可究情曲

너의 회포 내 이미 헤아릴 수 있고 爾懷朕已度

너의 억울함 짐은 이미 밝게 아노라 하셨네 爾寃朕已燭

－<기몽(記夢)>

송설당의 내적 자아는 꿈 속에서 나비로 변해 옥황상제께 나아갔다.황

제는 송설당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다 호소하라고 말해준다.송설당은 엎디

어 흐느끼며 오열하고 만다.황제는 실컷 울라고 다정히 말해주며 너의 억

울함을 모두 헤아리고 있다고 말해준다.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온 송설당에

게 황제에게 받은 상자를 열어보니 학창의와 백우의가 있었다는 것이다.신

선세계 속에서 그녀는 치유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현세에서는 이루지 못하

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공간이며 상상인 것이다.송설당은 이

처럼 신선세계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억눌린 심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고 보인다.

3)이성지합의 환유적 표현

송설당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생애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

찍이 결혼한 남편과 사별했다고도 하고20)상경 시에 이용교와 함께 부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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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를 군수나 감사 등으로 천거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을 것21)이

라는 추정도 있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그러한 송설당에게 부부의 연

이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으리란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긔암괴셕奇巖怪石 쌍립雙立니 그 형샹形像이 이샹異常다

샹相對야 셧 모양貌樣 람으로 이르며

신랑신부新郞新婦 마쥬 셔셔 쵸례醮禮 거동擧動갓치

남동녀셔男東女西 완연宛然고 각졔구各色諸具 구비俱備다

룡두방축龍頭防築 동상童子床에 황산黃山이 기럭이오

감쳔슈甘泉水 쥬젼酒煎子에 약슈동藥水洞 술잔盞이라

과하쥬쳔過夏酒泉 슐을 부어 교交拜 거동擧動이며

하로로인賀老老人 샹上客으로 마좌산馬佐山 말을 모니

시市內거리 연셕宴席 되여 왕來往손님 모여든다

미곡米谷에 싸인 미白米 금곡金谷에 빗 황금黃金

봉황샹鳳凰坮上 봉황류鳳凰遊라 봉황鳳凰갓흔 화락부부和樂夫婦

－<금릉풍경(金陵風景)>

송설당은 <금릉풍경>을 통해 기암괴석의 형상을 신랑 각시로 묘사하며 주

변을 초례의 풍경으로 바라본다.그녀는 봉황대 기암괴석과 계곡 등을 초례

청에 각색 제구가 구비된 모습,약슈동의 술잔으로 교배하는 거동,상객들이

몰려드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이성지합에 대한 욕망과 그에 대한 환유인

것이다.이러한 사정은 <기몽>에서도 묘사된다.

사람마다 부부 있으나 人皆有夫婦

나 홀로 가정이 없네 我獨無家室

사람마다 자녀 있으나 人皆有子女

20)조선일보 1930년 3월 5일자 기사(전 재산을 밧처 학교를 세운 부인)에 의하면

“십륙세 에 출가하엿다가 바로 남편을 여이고 이래 본가에서 고독과 빈한으로

더부러 싸호며 푼푼히 모흔 것이 오늘의 대금을 엇게 되엿다 한다”고 쓰여 있다.

 송설당집  Ⅱ,181쪽.

21)김희곤,앞의 논문,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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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지 친정 조카뿐이네. 我則只親姪

－<기몽(記夢)>

송설당이 표출한 내적 자아의 모습에는 외로움과 고뇌 등이 토로되며 그

녀가 억누르고 감당해야 했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과연 송설당은 씩씩한

여장부로서의 모습 안에서 일상적인 여성으로서의 행복은 돌아보지 말아야

했다.그것은 ‘만가지 생각’이 되어 ‘잠조차 못이루게’했던 것이다.

4.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충돌과 지향

송설당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 자아였고,가사의 대부분이 작자의 대

사회적 인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화초를 통해서도 지조와 절개,충의

등을 찾는 관념을 볼 수 있었고,전 생애를 관통하여 가문의식을 일관되게

간직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송설당은 내면

에서 번민하고 고뇌하는 본성과 욕망들을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적

자아의 표출을 통해 인간 송설당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몇몇 작품에는 이러한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일관되게 드러나

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러나 모순된 정서를 보이는 것이 있다.앞에서는

깊은 번민과 외로움을 토로하다가도 마무리는 다시 공적 정서 내지 공적 자

아로 돌아서는 것이다.이러한 전환은 가사의 정서를 돌연함으로 끝맺게 하

면서 정서의 일탈로 이어지는 효과를 갖는다.즉 언제 울었냐는 듯이 눈물을

쓱 닦고 돌아서는 모습인 것이다.

나도  늘근 회포懷抱 고인감탄古人感歎 업슬소냐

셕양夕陽을 등에 지고 슈쟝디壽藏地를 가니

져문 것이 경공락죠景公落照 솟 것이 샹孟嘗 눈물

이 락죠落照 이 눈물을 후쳔년後千年에 뉘가 다시

비감悲感도 쓸업고 탄식歎息들 무엇리

고금古今事가 일반一般이기  회포懷抱를 가 위로慰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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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뎡감회(松亭感懷)>

<숑뎡감회>에서 작가는 인간사 지나온 세월의 무상함과 고금흥망을 노래

한다.죽어서 자신이 묻힐 수장지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비감해 하는 것

이다.그런데 마지막 구에 이르면 탄식한들 무엇하겠느냐고 한다.더욱이 이

런 일은 고금사가 일반이라는 자기 위안에 이르더니 ‘내 회포를 내가 위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정서의 돌연한 일탈이다.이러한 형식은 다

음 작품에서도 동일하다.

여름 업  보시고 불초녀식不肖女息 각生覺

탄식嘆息고 恨신들 쓸데업 외론 신셰

졍私情업 이 셰월歲月이 셔산락일西山落日 어이리

당화海棠花야 당화海棠花야 샹톄지화常棣之花 네 아느냐

화목和睦헐 우리 형뎨兄弟 동긔일신同氣一身 련連 가지

부모父母 이슬 가치 바다 방비무셩芳菲茂盛 일반一般이라

슈유須臾라도 잇지마러 셰셰쟝츈歲歲長春 되오리라

－<당화(海棠花)>

<당화>의 전반부는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

다.그러나 결말부에 이르면 갑자기 형제의 화목과 부모의 은덕을 노래하며

오래도록 잊지 말 것을 다짐하고 있다.이 또한 내적 자아의 표출이 공적 자

아의 표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동지야>에서 보여주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무졍無情타 가 셰월歲月 뉘라셔 만집挽執리

불쳥不請自來 나 발白髮 어이 이리 니 샹봉相逢

엄동셜한嚴冬雪寒 길고 긴 밤 지 회포 오 근심

이리 궁굿 져리 반측反側 간신간신艱辛艱辛 들야든 잠

한텬寒天에 외기럭이 기룩기룩 우 소

영영永永 아조 업셔진다 몸을 일어 문門을 여니

즁텬中天에 져 명월明月아 숑셜당松雪堂의 미진여未盡餘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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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光彩를 잠시暫時빌어 뎡쥬션쳔定州宣川 이 가셔

이샹四代以上 팔이하八代以下 각션묘各先墓를 봉심후奉審後에

네 광光彩를 환젼還傳리

－<동지야(冬之夜)>

송설당은 세월의 근심과 회포,백발의 서러움,잠이 오지 않는 밤 등을 노

래하다가 결국은 선대조 묘의 봉심을 서두르는 가문의식으로 일탈한다.달에

게 광채를 빌어 정주와 선천을 빨리 가서 선대조의 묘를 봉심하고 싶은 포

부를 노래하며 끝을 맺는 것이다.

이처럼 내적 자아의 슬프고 우울한 정서를 차단하고 공적인 자아로 결말

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의 연민과 불안은 차단된다.곧 개인 내면의 슬픔을

차단하고 공적인 자아로 회귀하는 것이다.이것은 송설당 삶의 모습을 반영

하는 것이며,그가 인생을 이겨내 온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공적 개인으로 돌아가 살았던 것이다.

5.맺음말

송설당은 49편의 가사와 한시,문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였다.본고

는 송설당 문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그녀의 한글가사를 중심으로 자아

표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자아표출은 공적 자아를 드러내는 것과 내

적 자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살펴보았는데,내적 자아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14편 정도인데 비해 공적 자아의식을 드러낸 작품은 30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것은 그녀 삶의 가치관이 공적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공적 자아의 내용에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

을 위해 자호 ‘송설당’을 짓고 그에 따라 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에 드러나는 가문 복원의 의지와 성취 후의 자부심 또한 공적 자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그녀는 충,효,애민의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유교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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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반면 고독과 욕망을 대변하는 내적 자아의 표출 양

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녀의 작품은 인생의 성찰과 고독감으로 대표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신선세계의 동경과 욕망을 다룬 작품들도 있고 이성지합

에 대한 환유적 표현을 나타낸 것들이 있다.이들은 송설당 내면의 자아를

드러낸 것으로서 공적 자아와는 대별되는 인간 송설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 주목되었는데 그녀

는 자신의 내적 자아를 공적 자아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슬픔을 차단

하고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에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설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화기,근대의 도전적인 여성 형상을 보여

주었다.그녀는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존

경할 만한 재산가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그녀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소망이었던 가문의 복원과 번성 역시 성취하였다.이러한 삶의 여정을 문학

적으로 승화하고 표현한 것이  송설당집 이라 할 수 있다.송설당의 문학 역

시 그녀의 삶과 마찬가지로 절제와 온건,책임의식에 사로잡힌 공적 자아의

표상이 두드러지지만,때로는 격정적으로 내면을 토로하는 내적 자아의 표출

도 숨기지 않았다.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전환기적 모습을 보이는 다채로운

그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제어：송설당,가사,자아,가문,여성,개화기,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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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andMeaningsofSelfExpressionShown

intheLyricsofChoiSongseoldang

Choi,Hye-jin

ChoiSongseoldang(崔松雪堂,1855-1939)isawomanwholivedanvery

speciallifeinthetimeofenlightenment.Thisstudyexaminedaspectsofself

expressioninthelyricsofherworkstoshowherliteraryachievementandthe

meanings.SongseoldangexpressedheremotioninKoreanthroughthelyrics

of49works.Selfexpressionwasexaminedbyshowingpublicselfandinner

self.Theworkswhichshowedinnerselfareabout14,whiletheoneswhich

dopublicself-consciousnessareforminganever-greaterpartofheronesas

about30.Thisimpliesthatherlife'svaluesconsiderpublicselfasimportant.

Thecontentsofpublicselfcouldbefoundthatshenamed'Songseoldang'to

establishheridentityandtriedtoliveaccordingly.Herwilltorestoreher

familyandherprideafterachievementshowninherworkscanbepublicself.

Shealsoshowedherconfucianconceptbyexpressingemotionofloyalty,filial

duty,andloveofthepeople.Ontheotherhand,theaspecttoexpressinner

selfwhichrepresentslonelinessanddesirecouldbefoundinherworks.Some

ofherworksisrepresentedbyintrospectionofherlifeandloneliness.And

therearetheworkswhichtreatedlonginganddesiresforTaoisthermits'

worldandsomeshowedmetonymicexpressionaboutmarriage.Theyshowed

Songseoldang'sinnerselfandhumanSongseoldangwhoaredifferentfrom

publicself.

Especially,theworkwhichpublicandinnerselfisshowntogetherattracts

attention.Itcouldfoundthatsheblockedsorrowthroughtheeffortstotr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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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innerselftopublicselfanddidnotindulgeinself-pityverymuch.

【Keywords】:ChoiSongseoldang,lyrics,self,family,women,thetimeof

enlightenment,moder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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